
THE TOWN NEWS 27December 9, 2019   Vol. 1293지금 서울에서는

스텔스기 F-35A 전력화 선언 임박

스텔스기 F-35A가 곧 공식적으로 

전력화됐음을 선언하고 임무수행에 

나선다. 7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

된 F-X(차기전투기사업)에 따라 지

난 3월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F-35A

는 현재까지 10대가 들어왔고 연말

에 3대 등 2021년까지 총 40대가 도

입된다.

3일‘노컷뉴스’에 따르면 이달 중

순 무렵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

F-35A 전력화행사가 실시된다. 구

체적으로는 17일 즈음이다. F-35A

는 그동안 기체와 장비점검, 조종사

와 정비사들에 대한 교육 등의 전력

화 과정을 밟아왔다.

이 전투기 도입에 북한이 반발하

자 전력화 행사를 지연하는 등 북한

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

있었지만 군 고위관계자는“군은 북

한의 눈치를 전혀 보지않았다.”고 강

조했다.

군에서 전력화란 무기체계를 소요

군에 인수 배치하는 활동을 의미한

다. F-35A의 경우 적 레이더망에 잡

히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해 주요시설

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의 장

점으로, 이 전투기가 전력화됐다는 

것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런 실제 

임무가 부여됐을 경우 실행할 수 있

는 전력이 됐다는 의미다.

그동안 F-35A에 민감하게 반응한 

출생아 기대수명 증가세
처음으로 멈췄다

매년 꾸준히 늘어났던 국내 출생아

의 기대수명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

로 멈춰 섰다. 

4일‘연합뉴스’가 따르면 한국 통계

청이 이날 발표한‘2018년 생명표’를 

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출생

아의 기대수명은 전년과 동일한 82.7년

이었다.

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들여다보면 

2017년 82.69년에서 지난해 82.74년으

로 근소하게 늘었지만, 소수점 한 자릿

수까지 발표하는 공식수치상으로는 보

합이다. 1970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

된 이래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증가하

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.

지난해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증

가하면서 당해 사망신고 자료를 바탕

으로 추정하는 기대수명도 영향을 받

은 것으로 통계청은 설명했다.

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“지난

해 겨울 한파가 1973년 이래 가장 심

했다. 인구 고령화로 폐렴 사망률이 늘

어나고 있고 겨울 날씨가 추웠던 것이 

고령 인구 사망률을 높이는 데 영향

을 줬다.”며“유럽에서도 2015년 폭염

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대수명이 

0.1∼0.2년 감소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

다.”고 말했다.

기대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

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뜻한다. 

통계청은 시·구청 등에 신고된 사망신

고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연령별 사망 

수준이 유지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

이 몇 세까지 살 수 있을지를 추정해 기

대여명 및 기대수명을 발표하고 있다.

성별로 보면 2018년 출생 남성의 기대

수명은 79.7년, 여성은 85.7년으로 격차

는 6.0년에 그쳤다. 남녀 기대수명 간 격

차는 1985년 8.6년으로 정점을 찍었다

가 이후 서서히 좁혀지고 있다.

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

발기구(OECD) 평균인 83.4년보다 약 

2.4년 높다. 회원국 가운데 일본(87.3

년), 스페인(86.1년)에 이어 3번째로 높

았다. 즉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파르게 

증가하기 어려운 가운데 남성의 기대수

명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격차

가 좁혀지고 있는 셈이다.

한국 남성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

1.7년 웃돌지만, 회원국 가운데서는 15

위에 그쳤다.

북한은 이를 빌미로 반발할 가능성

이 높다는 관측이다.

북한은 올해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

유사한‘풀업’(pull-up:하강단계서 

상승) 기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신형 

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할 때 

남측의‘첨단공격형무기’반입 등에 

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었는데 

당시 첨단공격무기가 F-35A를 지칭

한 것으로 풀이됐다.

F-35A는 최대 속력 마하 1.8로 전

투행동반경이 1천93㎞에 달하며 공

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(JDAM), 

소구경 정밀유도폭탄(SDB) 등으로 

무장한다. 북한이 핵·미사일로 도발

할 움직임이 있을 때 선제타격할 수 

있는 킬체인의 핵심 무기체계로 꼽혀

왔다.

길이 15.7m, 높이 4.38m, 너비 

10.7m 규모로 최대 속력 마하 1.8에 

달한다. 최대 항속거리는 2170km로 

전투행동반경이 1000km가 넘는다. 

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(JDAM), 

소구경 정밀유도폭탄(SDB) 등 최대 

8.2t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적의 

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

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.

일각에서는 북한이 사거리가 4백

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방사

포 개발에 전력하는 이유가 F-35의 

청주기지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는 

분석도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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